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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의 일상을기록한 사진
평범한 일상의 순간만큼
아름다운 것도 없다.
‘흥미진진 공주’ 독자들이
공주에서 보낸 일상을
사진에 담았다. 
멋진 추억이 된 일상의 장면과
이야기를 소개한다.

어느새 한 해가 또 지나갔습니다. 나날이 발전하는 공주시를 멀리서 바라보며 부러운 마음으로 
지켜봅니다.  새해에도 열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이동열(ID_idy4578)

응모기한 : 2월 21일(금)까지
보내실 곳 : pjs14725@daum.net
문의 : 042-280-9826

지난 여름 축제의 화려함과 활력을
뒤로하고 또 다른 희망과 행복을 위해 

수국은 겨울을 여행합니다.

이경종(공주)

유구색동수국정원
2024년 사진첩을 보다 지난 여름 공주에서의 

추억이 새록새록 되살아납니다. 
대전에서 공주가는 길 가족들과 메밀국수를 

싹싹 비우고 간 반포면 카페 후멜로
초록 정원을 봄에는 다시 만나야겠어요.    

박강렬(대전)

반포면
두둥! 공주 군밤 맛보러

1월 16일 축제 개막식 날 달려갔어요.
첫날부터 북적이는 행사장에서

대형화로에 구워 먹는 군밤은 꿀맛.

박성준(대전)

겨울공주군밤축제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고 주말이면 
공주에 내려가는데 

그때마다 공주휴게소에서 반겨주는 
고마곰과 공주가 있기에 더욱더 

고향에 내려온 기쁨이 배가 됩니다. 

강창규(공주)

고마곰과 공주
공주중동성당은 1937년에 세운

건물이라기에는 너무도 아름답고 건실했습니다. 
잘 지어진 건물을 오랜 세월 잘 보존해 온 
것 같습니다. 오래된 건물, 근대문화유산을 

좋아한다면 꼭 보러가시길. 

강고은(청주)

공주중동성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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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를 구축하고 프로그램 운영을 시작해 지난해 말 기준 경
로당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16개소, 보건소 1개소를 포함한 
254개소에 스마트 경로당 시스템이 설치됐다. 2025년까지 공
주시의 모든 경로당(316개)이 스마트 경로당으로 변신할 예정
이다.

스마트하게 변신 중인 경로당

스마트 경로당은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노인복지 서비스
로 기존 경로당에 도입돼 공주시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복
지·의료·생활 서비스를 제공한다. 
공주시가 스마트 경로당 운영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지난해 
2월부터다. 공주시노인종합복지관 2층에 스마트 경로당 통합

공주시 모든 경로당이 ‘스마트 경로당’으로 탈바꿈하는 중이다. 

어르신 건강관리를 위한 측정장비와 원격으로 맞춤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양방향 화상회의 장치 등이

속속 들어서면서 구들장을 따뜻하게 데우고 있다.

어르신들을 위한 스마트 경로당 사용법과 함께 실버세대를 위한 공주만의 유쾌한 공간들을 소개한다.

하나 놓아 드려야겠어요~

우리 마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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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와 여가 프로그램을 경로당에서 

스마트 경로당에는 주요 장비로 건강측정장비, 양방향 화상
회의 장치 등이 설치됐다. 건강측정장비를 이용해 혈압·혈당 
등 본인 건강상태를 언제든 확인할 수 있다. 측정값이 저장돼 
다음 측정 때는 이전 건강상태와 비교할 수 있으며 이렇게 확
인된 건강정보는 본인 동의에 따라 플랫폼에 전송하고 보건
소와 보건지소에서 어르신 건강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자료
로 활용한다.
화상회의 장치는 경로당 프로그램이나 회의에 최대 100여개 
장소에서 동시 참여가 가능한 시스템이다. 온라인 줌(zoom)
회의 방식처럼 운영되는데 화면을 통해 노래교실과 건강체
조 등의 여가 프로그램을 실시간으로 진행한다. 실제 지난해 
6월에는 60곳의 스마트 경로당이 참여해 노래교실을 시범방
송으로 진행해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이어 7~8월에는 노래
교실, 트로트 건강체조, 스마일 웃음치료, 레크레이션 체조 4
개 프로그램을 4주간 시범운영해 경로당에 웃음꽃을 피웠다. 
스마트 경로당이 도입된 곳에서는 어르신들이 일부러 복지
관에 가지 않아도 집 근처 경로당에서 얼마든지 교육과 프로
그램 참여는 물론 건강관리도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7개 기관, 스마트 경로당 운영 협력

공주시는 스마트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12월 
(사)대한노인회 공주시지회, 공주경찰서, 공주소방서, 국민건
강보험공단 공주지사, 국립공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공주
시노인종합복지관 등 총 6개 기관과 협약을 체결했다.
참여 기관들은 스마트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및 도우미 관리, 
어르신 교통안전·소방안전 교육 지원, 재해·재난사고 예방 교
육 지원, 건강 콘텐츠 제공 및 연계, 노인복지 서비스 관련 자
문 등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어르신 복지 증진을 위해 
힘쓸 예정이다.
앞서 소개한 것처럼 스마트 경로당에 대표적으로 도입돼 운
영 중인 건강관리 서비스와 여가복지 서비스(양방향 화상 프
로그램) 외에도 20곳의 스마트 경로당에는 실내 스마트팜 시
설을 설치, 소일거리 활동을 제공하고 작물재배 기술을 배우
며 경로당 부식비용도 절감하는 효과를 얻고 있다. 공주시노
인종합복지관 2층에 구축된 스마트 경로당 통합센터에서는 
총괄 운영 관리를 비롯해 양방향 화상회의 장치를 통한 여가·
문화·교육·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각종 노인복지 관련 정
보 등을 전달하는 소통창구 역할을 해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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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신경기능검사 내부 장기의 기능을 조절하는 
자율신경계의 활성화 정도 확인

•  혈관단계측정 연령에 따른 혈관 건강상태 확인
•  산소포화도 측정 혈액 내 산소량을 측정해 전신에 

산소 공급이 원활한 지 확인
•  혈당 및 혈압 측정 당뇨병 예방을 위한 혈당 측정과 

고혈압으로 인한 뇌졸중 및 저혈압 예방을 위한 혈압 
측정

▶  어르신이 측정한 기초건강 정보는 통합 플랫폼(행복
이어유 포털)에 전송돼 보건소·보건지소에서 확인 후 
고위험군을 관리하고 건강 서비스와 연계

어르신 기초건강 정보 확인하는

건강측정장비

▶  모든 프로그램은 스마트 경로당 전문 교육강사를 통해 
진행되며 오전·오후 프로그램으로 나뉘어 어르신이 원
하는 시간대와 프로그램에 자유롭게 참여

•  노래교실 대중가요를 함께 부르는 여가생활
•  건강체조 음악에 맞춰 따라 하기 쉬운 동작으로 구성

되는 낮은 강도의 체조
•  웃음치료 자연스럽게 웃음을 이끌어내는 기법으로 

어르신의 우울감을 완화하는 프로그램 
•  레크레이션 체조 건강증진과 치매예방에 좋은 운동과 

게임을 함께 하는 활동

* 시범교육 예시

경로당에서 실시간 즐기는

양방향 화상 프로그램

스마트 경로당 이용이 처음이라 어렵다면?

▶  경로당마다 도우미가 있어 장비 사용법을 안내한다. 지난해 60명을 선발해 경로당을 돌면서 현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똑똑한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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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도 있어요

노인대학 4곳에서 ‘평생교육’

공주시 노인대학은 탄천, 이인, 유구, 대한노인회 공주시지회 부설 노인대학 등 4곳
으로 (사)대한노인회 공주시지회 및 분회에서 운영을 맡아 즐거운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지난해 교육과정은 3월 개강해 총 242명이 수
료했고 건강체조, 노래교실, 웃음치료, 정보화교육 등 건강증진 프로그램과 인문학 
강의 등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진다.

반포 그라운드골프장

지난해 12월 11일 운영을 시작한 반포 그라운드골프장(반포면 공암리 360-10)은 
부지 3408㎡ 규모로 조성됐다. 그라운드골프는 기존 골프를 응용해 만들어진 스포
츠로 막대로 공을 쳐서 정해진 목표에 공을 통과시키는 간단한 게임 규칙으로 초보
자도 입문하기 쉽다. 심장과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전신근육을 골고루 사
용할 수 있어 대표적인 노인 스포츠로 자리 잡았다.  

미나리공원 어르신놀이터

어르신을 위한 특별한 놀이터(미나리3길 8)다. 놀이와 운동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이
색적인 문화공간에서 친구도 사귀고 답답했던 일상을 풀어내기에 제격이다. 가장 인
기 있는 공간은 야외 족욕장으로 운동과 산책 후에 40도 정도의 따끈한 물에 발을 담
그며 피로를 풀고 놀이터 바로 옆 춘수정 경로식당에서 부담 없이 한 끼 식사(경로당 
가입 필요)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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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를 열다   테마산책   

한겨울 추위를 뚫고 구수한 군밤 냄새가 공주를 뜨겁게 데웠다.

매년 역대급 방문자수를 기록하며 중부권 대표 겨울축제로 자리매김한 제8회 겨울공주군밤축제는

2025 대한민국 밤산업 박람회와 동시에 개최, 지난 1월 16~20일 5일간 금강신관공원에서 펼쳐졌다.

군밤축제의 백미인 대형화로 10대에서 알밤을 구워 먹고, 밤 산업의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었던 현장 속으로. 

겨울공주군밤축제 & 대한민국 밤산업 박람회
공주알밤과 떠나는 달콤한 여행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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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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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겨울공주군밤축제 입구
그릴존에서 구워 먹는 꼬치
군밤 민속놀이
대형화로가 보이는 축제장 전경
공주알밤을 넣어 만든 즉석 밤빵
레트로한 가게 콘셉트의 포토존
대한민국 밤산업 박람회
대형화로에서 구워 먹는 공주알밤
군밤장수를 찾아라! 연기자들
겨울공주 눈꽃왕국(눈 놀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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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말은농촌에서 보낼까? 
귀농·귀촌 1번지 공주
땅을 밟고 하늘을 보는 당연한 일도 농촌에서는 더 즐겁다. 
계절마다 다른 농작물을 직접 수확할 수 있고 마을마다 
색다른 문화체험을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5일은 도시에서 2일은 공주의 농촌에서 보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신 5도2촌 농촌체험휴양마을과
공주시의 풍성한 귀농·귀촌 정보를 소개한다.

‘고샅’은 시골 마을의 좁은 골목길, 

또는 골목 사이를 뜻하는 우리말

살아보고 결정해요
지난해 1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공주시 ‘농촌에
서 미리 살아보기’에 선정된 3가구는 10, 11월 두 
달간 예울림물레방아 농촌체험휴양마을에 머물
며 다양한 농촌 활동을 경험했다. 이 프로그램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농촌 생활을 
직접 경험하고 지역주민과 교류해 농촌에 안정
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마을 탐방
부터 농산물 수확, 선배 귀농·귀촌인과의 만남 등 
말 그대로 ‘살아보고’ 결정할 수 있는 게 핵심. 실
제 이 프로그램을 통해 지난해와 올해 2가구가 
공주시로 귀농했다. 
두 달이 짧게 느껴진다면 ‘귀농인의 집’도 눈여겨
보자. 공주시 농촌체험휴양마을 등 10곳에서 운
영 중인 귀농인의 집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
시민이 약 1년 동안 저렴한 가격에 거주하면서 
공주에서 머물 주택부지나 농경지 등을 천천히 
알아볼 수 있는 공간이다.

초보에서 영농 전문가로
갓 농촌 생활을 시작한 초보라면 베테랑 농업인에게 1대 1로 작목 
재배기술을 배울 수 있다.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은 신규·예비 
귀농인이 연수생이 되어 최대 7개월 동안 선도농가에 가서 현장실
습을 하게 된다. 연수생이 배우고 싶은 작목을 신청할 수 있고 소정
의 교육비도 지급 받는다. 품목별 기초·심화 과정을 운영하는 ‘기초
영농기술교육’의 경우 전문 강사를 투입해 토양, 비료, 작목 재배기술 
등을 이론부터 탄탄하게 다질 수 있다. 앞서 소개한 프로그램 외에도 
2025년부터 귀농인 정착 장려금 지원, 귀농·귀촌인 주택 수리비 지원 
등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주민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한다. 각 프로그
램 신청과 자세한 정보는 농촌진흥과 귀농귀촌
팀(041-840-8748)이나 귀농귀촌 포털 ‘그린대
로’ 공주시 지자체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구읍|감자 정안면|토마토, 밤 

사곡면|배 

신풍면|고추 

의당면|쌀 

우성면|오이 

옥룡동|양파 

탄천면|멜론 

이인면|콩 계룡면|딸기 

반포면|고구마

#그린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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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신 5도2촌 농촌체험휴양마을

마을 이름처럼 메주, 청국장 
등 전통장이 특산품이다. 봄
에는 씨앗 심기, 가을은 수
확 체험 등을 즐길 수 있다.

이인면  장익는마을

 이인면 선근리1길 34

사방으로 산이 둘러싸인 아
늑한 산촌마을로 고랭지 특
산품인 보리감자가 유명하
다. 6~7월, 10~11월에는 감
자캐기 체험을 한다.

유구읍  보리감자마을

 유구읍 구계연종길 703

밤 생산 농가가 많고 밤으
로 만든 가공식품을 만들
어 판매한다. 매년 가을 개
최하는 알밤 줍기 축제가 
인기.

정안면  밤톨이마을

 정안면 북계새뜸길 61

가을 노을빛에 찰랑이는 황
금 들녘이 아름다운 곳으로 
연중 인절미·다식 만들기와 
6~10월에는 감자·고구마·밤 
수확 체험을 할 수 있다.

의당면  예하지마을

 의당면 서당길 72

마을 초입, 소원을 담은 돌
탑이 명물이다. 마을 자랑인 
편백나무 숲속 해먹에 누워 
힐링하고 돌탑을 쌓으며 소
원도 빌어보자.

사곡면  천탑마을

 사곡면 부곡산성로 139

예로부터 벼농사를 많이 지
어 물레방앗간이 많았다고 
한다. 가을에는 탈곡 체험, 
겨울에는 썰매타기와 연날
리기도 즐길거리. 

우성면  예울림 물레방아마을

 우성면 무재길 23-6

정겨운 돌담길 따라 걷다 
보면 상신초등학교를 리
모델링한 공간이 보인다. 
이곳에서 부각 만들기, 도
자기 체험 등을 즐기고 인
근 도예촌에 방문도 추천.

반포면  계룡산 상신마을

 반포면 상하신길 396

폐교된 초등학교가 즐거
운 체험과 힐링이 있는 농
촌체험휴양마을로 탈바꿈
했다. 감성 넘치는 오토캠
핑장과 펜션에서 즐기는 
바비큐는 필수.

계룡면  대장이랜드 마을

 계룡면 갑사로 307

* 마을마다 프로그램은 변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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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는 저자인 이하곤이 1722년 장인인 송상기(宋相琦, 
1657~1723)가 유배생활을 하고 있는 전라도 강진(康津)을 
방문했다가 만난 이순좌(李舜佐)가 1723년 공주 영장으로 
부임하자 11월에 그를 방문해 한 달여를 마곡사, 갑사 등 공
주 일대를 유람할 때 지은 시이다. 
시의 수련의 갑자년 난리는 1624년에 일어난 이괄의 난을 
말하며 인조가 오른 정자는 쌍수정이 아닌 공북루를 말한
다. 공북루는 충청도관찰사 유근(柳根)이 1603년 충청도의 
수부(首府)를 청주에서 공주로 옮기면서 지은 누각이고 쌍
수정은 이괄의 난이 평정된 후 100년도 더 지난 1734년에 
처음 세워졌다.

공산성은 백제시대에는 문주왕의 웅진 천도로 왕궁의 공간이었고 고려시대에는 거란족의 침입으로 현종이 잠시 주필한 
행궁이었다. 또 조선시대에는 인조가 이괄의 난을 피해 머물며 국정을 돌보던 행궁이었고 1602년 이후 충청도 수부(首府)의 

감영과 병영으로 300여 년간 활용됐던 공간이었다. 공산성 안에는 공북루와 진남루, 쌍수정 등 여러 채의 누정이 있다.
그 가운데 쌍수정은 인조가 이괄의 난을 피해 몽진하여 주필(駐蹕)했던 일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사적비 등과 관련이 있는 누정이다.

글 이동재 국립공주대학교 사범대학장

산성에서 가장 높은 곳 ‘쌍수에 기대어’
쌍수정(雙樹亭)은 충남 공주시 공산성 내 있으며 진남루(鎭南樓) 위쪽에 지은 정자다. 1624년 인조가 이괄의 난을 피해 공산성에 
와서 주필(駐蹕)할 때 산성에서 가장 높은 언덕에 위치 했던 쌍수(雙樹)에 기대어 이괄의 난이 평정됐다는 소식을 기다렸다. 인조
는 반란군을 진압하고 이괄과 한명련의 머리를 받치는 헌괵례(獻馘禮)를 거행한 후 자신이 기댔던 나무 두 그루에 통훈대부(通訓
大夫)라는 벼슬을 제수했다. 이때의 일을 기념하기 위해 ‘쌍수정사적비’를 세운 후 1734년(영조 10) 쌍수가 있던 자리에 정자를 짓
고 이름을 ‘삼가정(三架亭)’이라 했다가 ‘쌍수정’이라고 이름을 바꿨다. 
조선 후기 문신인 정박(鄭樸, 1621~1692)이 쓴 기문에 “쌍수정은 성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뭍 산들이 안석과 돗자리 앞에 빙 둘
러 펼쳐져 있고 강물은 넘실넘실 남쪽의 옛 백제 도성(부여)으로 흘러간다”고 했듯이 쌍수정은 공산성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사
방을 조망할 수 있는 승경의 공간이다.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공주에 살고 있는 시민들은 물론 공주를 찾는 관광객들은 대부분 이곳
을 찾는다.
문인 이하곤, 공주 일대 유람하며 지은 시 
쌍수정은 승경의 공간으로 접근성이 편리하나 그 역사가 길지 않은 관계로 이곳을 소재로 한 시문은 공북루에 비해 생각보다 많지 
않지 않다. 그 가운데 두 수를 살펴본다. 
다음의 시는 조선 후기 대표적인 문인인 이하곤(李夏坤, 1677~1724)이 지은 ‘쌍수정’이라는 제목의 시이다. 

갑자년 난리가 심하여 

인조가 이 정자에 올랐다네.

군왕은 뛰어난 무용이 있었고

장수들은 공훈을 역사에 남겼네. 

오운(五雲)은 아직도 저절로 머물고 

쌍수(雙樹)는 다만 길이 푸르구나.

예나 지금이나 정은 끝이 없건만

강물은 잠시도 머물지 않는구나.

亂離甲子甚
仁祖此登亭
神武君王有
功勳將帥銘
五雲猶自駐
雙樹只長靑
今古情無極
江流不少停
- 이하곤의 시 ‘雙樹亭’

국난 극복 상징하는 공간
쌍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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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수정에 올라 느꼈던 우리나라 국운 
다음의 시는 구한말 충남 연기지방에서 학문과 교육활동에 힘쓴 근대 유학자 임헌찬이 지은 ‘쌍수정 시판의 시를 차운하여 느낌을 
붙이다’라는 제목의 시다.

시의 수련은 번화했던 공주가 1896년 8월 4일에 시행된 종전의 8도 체제에서 13도 체제로 바뀌면서 충청도가 남북도로 나뉘고 병
영제가 폐지되면서 급격한 쇠락을 맞아 폐허로 변한 공산성의 모습이다. 시의 함련은 작자가 공주 사람들이 시운(時運)이 바뀐 것
도 모르고 과거의 명성만을 자랑하는 현실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시의 경련은 쌍수정에 올라 느끼는 작자의 소회다. ‘무성한 갈대숲’과 ‘가을물’, ‘저녁 까마귀’, ‘석양빛’은 단순히 자연 사물을 묘사
한 것이 아닌 ‘일제 치하의 우리나라 국운’으로 읽힌다. 시의 미련은 작자인 임헌찬의 다짐이다. 작자는 “나는 차라리 술에 취해 고
꾸라지고 굶더라도 공명(功名)에는 마음 두지 않으리라”며 일제 지배하에 있는 지식인으로서 일제의 앞잡이가 되어 매국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다짐이 눈앞에 선하다. 
쌍수정을 찾는 사람들은 송시열이 ‘쌍수정비’에 새겨 놓은 “나는 매번 당시 쌍수의 일(인조의 공주 몽진)을 잊지 않았으면 분명 정
묘호란이 없었을 것이고 그 후 강도의 액운(정묘호란으로 인해 강화도로 파천한 일)을 잊지 않았으면 병자호란이 없었을 것이다. 
병자호란을 겪은 지 이미 30년이 지난 지금도 남한산성의 치욕을 잊지는 않았는지 모르겠다. 아아! 편안함에 빠지는 즐거움이 참
으로 짐독(鴆毒)이다”를 잊지 않아야 나라가 보존되고 평화로운 삶이 보전된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쌍수정 사적비

성안 길이 무너져 내려 통로가 반쯤 막혔으니

오색 구름 드리운 행궁을 어디에서 찾나?

주민들이 어찌 시운(時運)의 변화를 알겠냐마는

시인들은 여전히 지령(地靈)의 웅장함만 읊고 있네.

무성한 갈대숲과 배다리엔 가을물이 불고  

저녁 까마귀 우는 정자 숲은 석양빛에 허전하네.  

나는 차라리 술에 취하여 고꾸라지고

굶더라도 공명(功名)에는 마음 두지 않으리라.

城路崩荒半塞通
五雲何處覓行宮
居民那識時運變
詞客猶吟地靈雄
亂荻舟橋秋水漲
暮鴉亭樹夕陽空
我寧醉倒杯中物
冷腑凉腸不欲功
- 임헌찬의 시 ‘雙樹亭次板上韻志感’

일제강점기 공산성 쌍수정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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